
NSC 실무조정회의 개최 보도자료  ’24. 6. 3.(월) 

국가안보실은 오늘 6.3(월)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6.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

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6.4(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

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

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

임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